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3월 8일(수)
총 2매

담당
부서 하 수 과 담당자

∙하수행정팀장 조마리아 ☎440-3611
∙담당자 윤 금 순 ☎440-3613

사진(이미지) ▣ 없음 □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□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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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% 감면하기로  
-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따라,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감면 적용 -

-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부담 완화 위해 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

10% 감면한다고 밝혔다.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

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.

앞서 시는 지난달 17일,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(도시가

스, 대중택시, 버스, 지하철, 상하수도, 쓰레기봉투)의 상반기 동결을 

발표한 바 있다.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

을 덜기 위해서다.

그러나 시는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, 그동안 하수도

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, 

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%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. 이

에 따라 2023년 1월 1일(검침일 기준)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㎥당 



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.

그러나 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, 올해 초부터 

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

한 것이다.

1월분 검침 요금(2월분 고지서)는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

때문에, 2월 검침 부과건(3월 고지서)부터 7월 검침 부과건(8월분 고

지서)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%를 감면받게 된다.

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“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

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만큼, 시민

들의 가계 부담도 줄어 들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
